
 

[보도자료]  

바이브컴퍼니, 데이터 행정 실현하는 ‘미래예측 정책지원사업 플랫폼’ 개발한다 

 

<사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지원 과정(안)> 

 

앞으로 AI 플랫폼을 활용한 효과적인 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바이브컴퍼니(대표 송성환, 구.다음소프트, 이하 바이브)가 지난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

사연)과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사업 추진전략 플랫폼’ 개발에 대한 최종 기술 협상을 마

무리하고 약 14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을 마무리 짓는 대로 바이브는 국내 유일 AI 기술 플랫폼 Sofia를 기반으로 주요 국정 운영 

지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더 효과적인 정책전략수립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최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과 맞물려 경사연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적 핵심 정책 이슈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제언하는 증거 기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일 행정·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 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기반 행

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한 바 있다.  

기존에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가 연구기관 단위로 독자 수행돼 종합적인 정책 제언에 어려

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 플랫폼’이 구축되면, 경사연 26개 기관(연구기관 

24개, 부설기관 2개)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고도화된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통찰력 



 

있는 정책 제언이 가능해진다. 

바이브는 자사의 독보적인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공공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 적용

되는 주요 기술이자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이기도 한 바이브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LH 디지

털 트윈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바이브 스마트시티연구소 안창원 소장은 “바이브가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국책연구기관이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결합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 활용 및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것”이라며 “올해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지만 경사연 26개 기관 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근거 기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브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5대 대표 과제로 손꼽은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2018년부터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업계 선두로 자리매김해왔다. 오는 2021년에는 국제 협력의 일환

으로 유럽 EUREKA ITEA3 국제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할 계획이다. 

 


